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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알

아보고,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4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학

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간의 위계구조를 고려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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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환경으로(Minard, 2002), 학교

생활의 적응 여부는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이다(우성

희, 2011; Rutter, 1985). 특히 사회인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대학생 시기의 학교

생활적응 여부는 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과정 상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이 변환의 과정에서 대학생은 여러 가

지 심리적 문제에 부딪힌다. 대학 입학과 함께 대학생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수

동적이고 통제적인 타율적 행동 규범과는 다른 자율적 사고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

받는다.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몰라 혼란과 불안

을 경험하고, 갑자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갈등을 느끼며, 현

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와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중고에 집중되어 있는데, 

초기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의 학업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문은식, 2001). 뒤이어 학교

생활적응의 하위 요소들(Baker & Siryk, 1984; Birch & Ladd, 1996)이나 관련 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다룬 연구, 사회․환경적 변인을 다룬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심리

적 변인을 다룬 연구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자아탄력성, 학습동기 수준 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김일태, 허남진, 

2004; 문은식, 2002; 이명숙, 이규민, 2009; 조은정, 2012; Ames, 1992; Birch & 

Ladd, 1996; Pintrich, 2001; Roeser, Wolf & Strobel, 2001). 사회․환경적 변인을 다

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

정적이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만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고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김영린, 이기학, 

2011; 문은식, 2001; 장영애, 박정희, 2008; 이지미, 김현주, 2011; 조은정, 2012; 

Kurder & Sinclair, 1988;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Berndt, 1999; 

Harter, 1996; Ladd, 1990; Wentzel, 199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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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생활적응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특

성(이숙정, 2011; 이영민, 임정연, 2011; 정여주, 홍성례, 2012; 한기흥, 최은구, 안권

순, 2006)이나 학습이나 교수 관련 등의 학교환경적 특성(이영민, 임정연, 2011; 이인

경, 김장회, 2011; 정은이, 박용한, 2008; 최임숙, 2007) 또는 대학 정책수립에 필요한 

대학생활적응(김건희, 황은희, 2012; 이영민, 이수영, 2010; 최지연, 2012) 등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변인을 탐색한 연

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의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는 부모양

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대학생 때가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 

또는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2010).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Shanahan, 2000), 부모의 양육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끝나지 않는다(Gitelson & McDermott, 2006). 성인 자녀가 원가족에 심리적․경제적

으로 의존하는 기간 동안 부모-자녀관계는 혼란을 겪는 등(곽윤영, 정문자, 2010) 부

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자녀관계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Gitelson & McDermott, 2006).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 관련 연구

들은 부모양육태도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이현숙, 조한익, 2004), 진로태도성숙

(우영지, 이기학, 2007),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곽윤영, 정문자, 2010), 자기애 

성향(홍영미, 성현란, 2012) 등 주로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 시기가 이전의 시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을 덜 받는 시기

이기는 하지만, 부모양육행동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

인으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아동․청소

년기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사회․환경적 변인들 중 부모양육태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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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 중의 하나가 자기통제력이다. 자기통제

(self-control)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말

한다(이경님, 2000). 자기통제력은 가정환경에서 양육자에 의한 타율적 통제를 통해 

발달하는데, 자녀는 부모의 양육에 의해 자기통제력을 형성하고 이는 교사 및 또래관

계, 학업성취 등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이 부모양육

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혜림, 2009). 대

학의 교육환경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스스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더 많은 자율

성과 책임을 요구한다(정은이, 박용한, 2008). 대학생들은 이전의 학교생활과 달리 갑

자기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되고, 개개인의 소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기회가 많아지

며, 종교, 가치관, 인생관, 정치적 견해 그리고 사회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들은 대학생에게 여러 가지를 배

우는 기회를 수 없이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은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엄

습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한다(오명화, 권재환, 유근창, 이중철, 박희

현, 2013).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

력인 자기통제력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도 교수-학습활동 못지않

게 생활지도와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

인의 가정환경변인을 이해하고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학생들에 비해 더 자율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부적응을 예

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과업에 맞춰 그

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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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을 예언하는데 어

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부모교육과 대학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가정은 개인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특히 긍정적인 부모-자녀관

계는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인간의 생애초

기부터 가장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개인의 

성격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성장기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과 과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연구되어왔

고,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환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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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통제력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낮은 자기통

제력은 훈육이나 훈련이 부족한 결과에서 비롯되며 그 근원은 잘못된 자녀양육이다

(Gottfredson & Hirschi, 1990). 즉,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것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통제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aumrind(1991)는 가장 효

과적인 부모의 양육방법의 특징으로, 규칙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강화, 자신의 자녀가 

자기신뢰 및 자기통제력을 적절하게 발달시킬 것이라는 기대, 자녀의 의견과 감정표

현의 권유, 자녀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안녕에 대한 성실한 보호가 따르는 온정과 

승인의 표현 등 네 가지 차원을 들고 있다. 그는 이 네 가지 차원의 부모-자녀간 상

호작용의 질이 자녀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능력을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온정적이고 애정적이며 격려와 지지를 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충동과 욕구

를 통제하여 환경적 요구에 적합하게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며(Silverman & 

Ragusa, 1990), 반면 아동에게 물리적인 개입과 위협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부

모는 자녀를 더 반항적으로 행동하게 한다(Crockenberg & Litman, 1990). 초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이혜림(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

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합리

적 양육태도가 설명력이 크다고 하였다. 백혜정과 황혜정(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애

착은 자기통제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모감독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애

정적이고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본 김용현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통제력보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한 

경험이 분노표출에 더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

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Bi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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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개인에게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은 개인을 성숙시킬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다. 

학교적응은 개인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라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

어진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은 

가족 환경이고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기초가 된다. 학교생활적응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하다. 예컨대, 가정에서 자녀에게 다양한 교

육적 기회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지적 발달과 학업적 성공을 증진시킬 수 있

고, 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적 활동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자녀의 인지적 발달과 학

업성취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적절한 양육실천으로 자녀의 인지적 발

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Wentzel, 1994).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 지각된 

통제 등의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한다(Ryan, Stiller & Lynch, 1994). 

부모양육태도는 학자마다 분류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부모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

계화한 Symonds(1949)는 부모-자녀관계를 ‘거부-수용’과 ‘지배-복종’이라는 2개의 차원

으로 분류하였다. Schaefer(1965)는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라는 2개의 축으로 부모양

육태도를 제시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분류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분류한 4개의 차원을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애정-적대 차원에서 애정적 태도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칭찬이나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적대적 태도는 자녀의 일에 무관심하며 비난을 하는 등 자녀의 단점을 

자주 지적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율-통제 차원에서 자율적 태도란 자녀의 개성을 존

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하는 것이고, 통제적 태도는 부모의 권

위를 강조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성취-비성취 차원에서 성

취적 태도란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과업을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비성취적 태

도란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많이 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합리-비합리 차원에서 합리적 태도란 자녀에게 있어서 일의 동기와 근거를 중요시하

는 것을 말하고, 비합리적 태도는 이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보다 중요하

게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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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

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곽수란, 2006; 장영애, 박정희, 2008; 조은

정, 2012; Amato & Fowler, 2002). 반면에 부모양육태도가 방임적이거나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곽수란, 2006; 권용준, 김영희, 

2011; Jackson, Choi & Bentler,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희정(2001)의 연구에

서도 부모-자녀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족원간의 역동이 대학생활적응의 중요한 요인임

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적응력은 높아

지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에 대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사려 숙고할 수 있는 능

력을 필요로 하며, 자기점검, 자기평가 및 자기강화의 자기통제과정을 통하여 행동을 

제지하거나 선택하게 된다고 본다. 즉, 자기통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적 동기로 볼 수 있는데, 교

육을 통해 자기통제전략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에게 자신의 생활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스스로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하도록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족을 제지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써 행동

문제의 중요한 완화요인이기도 하다(김원희, 이동훈, 2010).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

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인 공격성, 충동성,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중

에서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을 들고 있다(김두섭, 민수홍, 

1996; 김현숙, 1998). 자기통제력은 유아기에 출현하여 지적 성숙과 사회화 과정을 통

하여 점점 발달하며,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Elias & Berk, 

1997). 이렇게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학교, 직장, 결혼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인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이혜림, 2009).   

자기통제가 잘된 아동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충동적 행동

은 억제하고 인내하여 사려있게 행동하므로 높은 학업성취와 원만한 또래관계를 보인

다. 이러한 성향은 청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적절한 자기통제의 발달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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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성공적인 직업적 성취 및 바람직한 삶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Newman, Caspi, Moffit & Silva, 1997). 반면 자기통제가 떨어지는 아동

은 인지적 과제해결이 산만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희, 김경연, 

1999; Feldman & Wentzel, 1990). 또한 국내 경험적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높은 

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지

흔, 2004; 백혜정, 2007; 이혜림,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ibbs와 Giever(1995)

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수업에 결석, 부정행위, 음주 등의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였으며, 국내의 최낙현(2009)의 연구에서도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인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 정도가 달라진다(이혜림,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기통제력이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원희와 

이동훈(201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기통제력은 학교부적응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부모의 부부갈등보다 자기통제력이 학교부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정(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고 3단계 매개회귀분석

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방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

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ibbs(199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일탈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보다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진희(2012)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

- 44 -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다. 즉,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의지력을 길러주어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혜림(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도 조은

정(2012)의 연구에서처럼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

지만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적응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형성

된 자기통제력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2명이다. 설문조사는 교양 수업시간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시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 46부를 제외한 31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이 100명(31.6%), 여학생이 216명(68.4%)이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6명(39.9%), 2

학년 92명(29.1%), 3학년 68명(21.5%), 4학년 30명(9.5%)이다.

2. 측정도구

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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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태도 지각검사’를 김여진(2009)이 수정․보완한 3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대

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에게 문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또한 대학생 5인

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용을 최종 수정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대 10문항, 자율-통제 8문항, 성취-비성취 10문항, 

합리-비합리 10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

점으로 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애정

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여진(2009)이 보고한 신

뢰도 계수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2)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 검사는 Tangney, Baumeister and Boone(2004)이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 Self-Control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

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3) 학교생활적응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김택호와 김재환(2004)이 만든 ‘학교생활

적응 척도’ 50문항을 성선진(2010)이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한 4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3개의 차원(학업적응 18문항, 사회적응 17문항, 환경/일반적응 9문항)의 3

개 하위변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

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선진(2010)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학업적응 .54~.82, 사회적응 .61~.86, 환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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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67~.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학업적응 .91, 사회적응 

.85, 환경/일반적응 .89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정하였다.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부모양육태도와 자기

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

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는 3단계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의 경로계수와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회귀계수가 통제될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여 Z값을 

구하고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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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부모양육태도는 전체값을 포함한 모든 하

위요인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은 부모양육태도를 비교적 애정적, 자율적, 성

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M=3.78, SD=.60)

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기통제력도 3.13(SD=.41)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학교생활적응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3점 이상의 평균점

수를 보였고 사회적응(M=3.59, SD=.50)이 가장 높았다.  

표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측정변인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부모양육태도

애정-적대 3.78 .60

자율-통제 3.59 .55

성취-비성취 3.56 .51

합리-비합리 3.41 .63

전체 3.58 .50

자기통제력 3.13 .41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3.12 .60

사회적응 3.59 .50

일반적응 3.30 .73

전체 3.29 .44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349(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양육태도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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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점 간 .450(p<.01)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점 간 .589(p<.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

활적응의 상관관계는 .450,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589로서 서영석

(2010), 조선미(2011) 등의 설명에서처럼 준거변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자기통제

력이 매개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표 2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1.00

  자기통제력         .349**        1.00

  학교생활적응         .450**         .589**        1.00

* p<.05, ** p<.01, *** p<.001

2.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양육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자기통제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R2
)의 값이 .122 

(F=43.119, p<.001)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

력의 12.2%가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설명되고 있고,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적

응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결정계수(R2
)의 값이 .202 

(F=78.402, p<.001)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

적응의 20.2%가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설명되고 있고,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부

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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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자기통제력
(상수) 2.103 .158   13.284***

부모양육태도 .288 .044 .349    6.566
***

R2 =.122, adjR
2=.119, F=43.119***

학교생활적응
(상수) 1.865 .162   11.480***

부모양육태도 .398 .045 .450    8.855
***

R2 =.202, adjR
2=.200, F=78.402***

* p<.05, ** p<.01, *** p<.001

3.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자

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

교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정계수(R2
)의 값이 .347(F=164.914, p<.001)로 회귀식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적응의 34.7%가 자기통제력에 의해 

설명되고 있고, 정적 방향성을 나타냄으로써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학교생활적응
(상수) 1.306 .156    8.396***

자기통제력 .633 .049 .589   12.842
***

R2 =.347, adjR
2=.344, F=164.914***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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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5와 같다.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본 3단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β=.281)이 2단계의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β=.450)보다 감소하였다. 2단계에서도 부모양육

태도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했기 때문에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1 자기통제력 부모양육태도 .288 .044 .349   6.566***

2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398 .045 .450   8.855
***

3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태도 .248 .041 .281   6.017***

자기통제력 .525 .050 .489  10.475
***

* p<.05, ** p<.01, *** p<.001

매개변인을 회귀모형에 첨가한 후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가 이전보다 작아졌

거나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서영석, 2010).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


위 식에서 a는 ‘부모양육태도→자기통제력’의 비표준화계수의 값, b는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의 비표준화계수의 값을 의미한다. SE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는데 SEa는 a

의 표준오차 값, SEb는 b의 표준오차 값을 의미한다. 표 4에 제시된 a와 b의 추정치

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5.555,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 51 -

p<.001). 이 결과를 통하여 자기통제력은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유의도

경로 Z

부모양육태도 → 자기통제력 → 학교생활적응   5.555***

* p<.05, ** p<.01, *** p<.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

성을 알아보고,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얼

마만큼의 설명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부모교육과 대

학에서의 학생지도의 방향과 생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하였다. 

그동안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중등학생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이 더 많이 요구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양육태도가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 집단에서도 적응의 중요한 요

인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보다 자율성이 요구되는 대학생 집단에게 자기통제력이 학교

생활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주며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자 역할

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 것과 함께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양육태

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근

원은 잘못된 자녀양육이라고 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혜림(2009)의 연구 등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감독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백혜정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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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2006)의 연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인간의 생애초

기나 아동기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

이고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일 때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곽수란, 2006; 장영애, 박정희, 2008; 유희정, 2001; 조

은정, 2012; Amato & Fowler, 2002). 

셋째,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통제력이 높을

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밝힌 강지흔(2004), 

백혜정(2007), 이혜림(2009)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대인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김선희와 김경연(1999), Feldman과 Wentzel(1990) 등의 

연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일상적인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

치며(이혜림, 2009), 자기통제력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충동적 

행동은 억제하고 인내하여 사려있게 행동하므로 높은 학업성취와 원만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Newman, Caspi, Moffit and Silva(1997)등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통제력은 대학생 집단에서도 학업적응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혜림(200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밝힌 조은정

(2012)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이혜림(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자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효과만 준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는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효과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에 비해서 대학생은 학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훨씬 높은 자율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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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때문에 자율적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및 대학교육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다른 학교급과 달리 자율적 사고와 

책임 있는 행동을 더 요구받는 대학생에게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둘째, 자기통제력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었다. 초․중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자기점검, 자기평가 및 자기강화 통

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켜주는 비정규 교육과정이나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

용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간의 위계구조를 고려하여 대학생 

자녀의 부모교육에 이를 반영한 교육이 고려해야한다. 왜냐하면 부모양육태도가 대학

생의 적응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적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혀진 만큼 대학생 자녀교육에서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이에 대한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의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

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사대상의 성별 분포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편포된 관계로 대표성 있는 표집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로 성차나 학년별 차이 등 배경

적 특성에 따른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사용하였

으나,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

째, 본 연구의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보다 의미 있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집단

의 결과와 초․중등학생 집단을 비교분석해보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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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self-control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Kwon, Jaehwan*․Lee, Su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evance among parents' 

perceived rearing attitude, self‐control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nd to better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data was gathered through self‐reported expression questionnaires. The subjects 

were  362 college students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re positive parents' rearing attitude was, 

the higher the level of self‐control. Second, the more positive parents' rearing 

attitude was,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control was, the higher school adjustment. Fourth, there was partly 

mediated effect of self‐control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This result suggests the importance of self‐control in promo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school adjustment, parents' rearing attitude,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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